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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한 원가족의 건강성이 결혼   

가족가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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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의 성장과정에서 지각하는 원가족의 건강성이 그들의 결혼   가족가치 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그리고 상 계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보면 다음

과 같다. 결혼  척도는 결혼조건(2문항), 결혼제도  정서  안정(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

도는 Cronbach's α = .650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  척도는 가족의 통성과 성을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1로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가족건강성은 ICPS 

가족기능 척도를 본 연구의 목 에 맞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용하 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

의 응집성(7문항)과 응성(6 문항), 그리고 의사소통(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7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의 성별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

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종교의 경우는 ‘무교’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 업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았다. 둘째, 학생이 지각한 결혼 은 보수 이 고, 특히 제도  정서  안

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 다. 학생이 지각한 가족가치 은 부모-자녀 계 가치 이 4.35 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家)의식(2.64 ), 부부 계(2.4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가치   가(家)

의식은 성별, 연령이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부모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른 학생의 가족

가치 은 가(家)의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자녀 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학생의 원가족건강성은 학년, 연령, 그리고 결혼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이 결혼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는 회귀함수는 통계 으로 유의

했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 R²값은 0.106로 10.6%를 설명해 주었다. 회귀함수에 포함된 변수 

들  사회인구학  변수는 종교만이 결혼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족건강

성 변수 에서는 가족응집성이 결혼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 로 제언을 한다면, 먼 ,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구․경북의 학생을 상으로 

하여 부분 20세~25세에 한정되어 청년층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다. 한, 인간의 

성격  자아는 건강가족 안에서 형성되므로,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고, 건 한 자아

상을 심어 주기 하여서는 결혼 비 로그램을 실시하여 비된 결혼을 맞이하고, 원가족의 건강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